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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what key words were related to parenting stress in web documents on social media and how these words were clustered into groups by using a semantic network analysis. We analyzed 33,467 web documents that included “parenting stress” or similar terms in the Korean language and were posted on online communities, blogs, web boards, or Twitter from January 1, 2016 to December 31, 2018. The key words that were highly related to parenting stress were “children,” “husband,” “mom,” and “housework.” The word “time” had the highest centrality, which means that it had the strongest connection with other key words and had a powerful influence on them. Our CONCOR analysis, classified the top 50 key words into four clusters: (a) individuals and behaviors related to parenting, (b) family and work, (c) issues related to parenting (d) counseling and treatments. These results show that in regard to parenting stress in Korean society, there are active discussions on work-family conflict, gender issues, and the need for support to reduce the difficulties of pare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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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부모가 되어 자녀를 키우는 것은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행복과 만족감을 주는 일임과 동시에,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심리적·신체적·경제적 부담을 수반하여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부모 역할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양육스트레스라고 부른다(Abidin, 1990). 양육스트레스는 부모 개인의 심리적 적응 및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김은경, 고진강, 2016)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최윤희, 문혁준, 2016), 자녀의 사회정서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이진화, 2018; Anthony et al., 2005; Helena et al., 2013) 요인으로 많은 선행연구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어 왔다. 나아가 양육스트레스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저출산 현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어려움과 부담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여 후속 출산의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임효진, 박휴용, 장경은, 이지은, 2015; 진경선, 2019).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육아를 하며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개인과 그 자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침이 확인되었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설정한 고정된 변수만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큰 그림을 그리기에는 제한적이다.

      최근 모바일 기기의 확산과 소셜미디어의 활성화로 온라인 상의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연구 방법이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주목 받고 있다. 소셜미디어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들이 개인의 의견, 생각, 경험, 관점 등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가리킨다. 국내에서 주로 활용되는 소셜미디어로는 온라인 카페, 블로그, 게시판, 트위터 등이 있다. 송길영(2012)은 하루 동안 생성되는 국내 블로그 포스트 수는 30만 건, 한국어 트위터 게시글 수는 1천만 건 이상에 달하며, 향후 10년 동안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질 것이라 보았다. 소셜미디어는 그 규모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큰 의미가 있다. 소셜미디어의 방대한 데이터는 참여자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이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은 특정 집단이 아닌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인식 및 현상을 알아보기에 적절하다(최현주, 최연철, 2016). 특히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남긴 의견이기에 설문조사로는 알기 어려운 숨어있는 현상을 파악할 수 있게 하여 기존의 정보 수집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자료 수집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이오준, 박승보, 정다울, 유은순, 2014; 송태민, 2015).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최근 국내 사회과학계열 분야에서도 소셜 빅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소셜 빅데이터를 통해 아동학대의 사회적 현상 및 아동학대의 원인과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 연구(유구종, 유지성, 2018), 국내 포털 사이트의 문서를 분석하여 유아 스마트 미디어 교육과 관련한 주요 키워드를 확인하고 미디어 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살펴본 연구(강승지, 이연선, 2017), 소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저출산 정책의 수요를 예측하는 연구(송태민 등, 2015)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중의 인식과 의견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나아가 의사결정을 위한 가치 있는 패턴이나 정보 등의 발견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소셜 빅데이터 분석은 오늘날 육아 현상을 파악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대표적인 육아 관련 국내 온라인 카페인 ‘맘스홀릭’은 가입자가 280만 명이 넘을 만큼 그 규모가 매우 방대하다. 또한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평균 2.08개의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있으며(최윤희, 2010), 트위터상에는 매일 많은 양의 육아일기, 육아정보, 육아정책과 관련된 텍스트가 게시되고 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육아를 하면서 경험하는 생각, 고민, 의견, 감정 등을 서로 교환하고 여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육아를 하는 부모들에게 소셜미디어는 매우 보편화되어 있는 일상임을 알 수 있으며 나아가 소셜미디어 상에는 육아와 관련한 다양한 담론이 형성되어 있을 것이라 예측해볼 수 있다. 이처럼 참여 목적과 동기가 자발적이며 사용자들의 솔직하고 다양한 의견과 감성이 반영되어 있는 소셜미디어의 데이터는 진실성과 진정성이 확보되어 데이터로서의 높은 가치를 지닌다(송길영, 2012). 이와 같은 시점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육아 양상, 그 중에서도 육아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인 측면이 반영된 양육스트레스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여겨진다.

      이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카페, 블로그, 게시판,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양육스트레스가 이야기되는 양상을 의미 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의미 네트워크 분석은 소셜미디어와 같은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에 적합한 분석 방법인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의 한 종류로, 텍스트를 구성하는 단어들 간의 관계 및 연결 구조의 특징을 살펴보는 분석 방법이다. 이러한 분석 방법을 통해 단어들의 의미와 패턴을 파악하여 양육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소셜미디어에서 공유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가지는 관계 구조의 의미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1)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양육스트레스 관련 문서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핵심 단어가 무엇인지, (2) 네트워크 내에서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중심성에 근거하여 핵심 단어는 네트워크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3) 네트워크 내에서 핵심 단어들은 어떠한 하위 집단으로 분류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양육스트레스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요소를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부모가 경험하고 있는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양육스트레스 관련 문서에 자주 등장하는 핵심 단어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양육스트레스 관련 핵심 단어 중 중심성이 높은 단어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3] 핵심 단어로 구성된 네트워크 내에서 이러한 단어들은 어떠한 하위 집단으로 분류되는가?

    

    

  
    
      Ⅱ. 선행연구 고찰
      양육스트레스란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상적 스트레스의 한 유형으로(Abidin, 1990), 어머니, 아버지, 조부모 등 아동을 양육하는 다양한 인물이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선행연구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연구해왔으며,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이은숙, 박형신, 2017; 최정혜, 2016; 현정환, 2018)나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이선형, 임춘희, 이경림, 2009; 정미라, 이방실, 강수경, 2015)에 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어머니에게 양육의 부담이 집중되어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중심으로 양육스트레스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양육스트레스 관련 연구는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요인들을 살펴보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왔다. 양육스트레스 관련 요인으로는 양육자 개인 특성, 아동 특성, 가족 특성, 환경 특성 등이 있으며, 이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양육스트레스를 유발한다(Abidin, 1992). 각 특성별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육스트레스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된 양육자 개인 특성으로 자기효능감, 경제활동 관련 요인 등을 들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특정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행동을 자신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을 의미한다(Bandura, 1977). 높은 자기효능감은 양육 상황에서 자신이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낼 수 있다는 믿음 즉, 양육효능감으로 나타난다.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국내 논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 실시한 최은아(2018)는 양육자의 개인 특성 변인 중 양육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를 설명하는 효과가 가장 크다고 보고하였다. 관련 선행연구(박인혜, 김진선, 조인숙, 강서영, 2007; 신나리, 안재진, 2014)는 양육자의 높은 자기효능감이 낮은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한다고 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이 양육행동(엄세진, 2014), 결혼만족도(서은주, 2018; 서주현, 김진경, 2012) 등을 통해 양육스트레스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히기도 하였다.

      또 다른 양육자 특성으로는 어머니의 경제활동 관련 요인이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취업모는 육아와 직장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다중역할을 수행하면서 역할과중을 겪게 되며, 직장생활로 인해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적 여유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부모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는 죄책감을 느껴 비취업모보다 더 많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 하에 관련 연구(김안나, 권영숙, 2014; 양숙경, 문혁준, 2010, 전은다, 김민주, 2019)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를 파악하고 관련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김안나와 권영숙(2014)은 취업모가 직장에서의 일과 가정에서의 어머니 역할 사이의 갈등을 많이 경험할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남을 밝혔으며, 전은다와 김민주(2019)는 취업모가 근무하는 직장의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제도와 같은 가족친화제도 시행이 부족할수록 취업모가 겪는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한편, 비취업모가 취업모에 비해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는 연구결과(송영주, 이미란, 천희영, 2014, 이예진, 윤수정, 2018, 정지나, 2016)들도 다수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은 비취업모가 취업모에 비해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부모 역할의 부담을 더 많이 느끼며 양육스트레스 또한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뿐만 아니라 비취업모로서 겪는 사회적 고립감, 경력단절, 경제적 부담이 양육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 외에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 양육스트레스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김기원, 도현심, 김상원, 이선희, 2010)가 보고되는 등 비취업모와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결과는 일관적이지 않으나,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중요한 점은 비취업모와 취업모 모두가 일정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 원인과 내용에 있어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양육스트레스와 관련 있는 아동 특성으로는 기질, 발달수준 등이 선행 연구에서 논의되었다. 기질은 생애 초기부터 나타나는 안정적이고 일관된 특성으로, 세상의 다양한 자극에 반응하는 방식의 개인차를 의미한다(Rothbart & Bates, 2006). 이러한 아동의 기질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민동옥, 박혜원, 2012; 한준아, 김지현, 조윤주, 2014; Coplan, Bowkler, & Cooper, 2003). 까다로운 기질의 아동은 쉽게 울거나 화를 내는 등 양육자를 지치게 하는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어머니로 하여금 양육에 대한 실패를 경험하게 하여 양육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서석원, 이대균, 2013; 이윤정, 2014). 종단적 연구를 통해 양육스트레스의 변화궤적을 살펴본 전숙영과 권혜진(2016)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의 초기치가 더 높았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속도도 더 빠름을 밝혔다.

      자녀의 발달 수준 역시 양육스트레스와 관련 있는 요인으로 논의된다. 자녀가 언어 발달이 늦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또래 및 성인과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보이는 등의 발달 지연을 보이는 경우, 부모들은 양육에 대한 막막함과 불안감, 죄책감 등의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자녀의 발달 지연을 회복시키기 위해 관련 정보를 찾으려 노력하고 여러 곳의 병원을 방문하게 되는 등 양육 역할이 추가되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가중되기 쉽다(김균희, 김현정, 이완정, 2014; 유승연, 임지선, 김연하, 2014). 특히 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비장애 아동의 부모에 비해 더 크고 지속적으로 나타난다(김은자, 황종석, 유승현, 박명숙, 2019; 이주옥, 2008). 이주옥(2008)은 비장애아동을 둔 어머니와 장애를 가진 아동을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비교하여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유의하게 높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장애가 양육자에게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긴장을 초래하여 정상아 부모가 겪는 양육스트레스와는 다른 성격임을 주장하였다.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가족 특성으로는 부부의 역할분담, 부부갈등 등이 있다. 부부 중심으로 생활하던 가족체계에 첫 자녀의 출산으로 부모자녀 하위체계가 추가되면 가족체계의 상호작용 유형에 변화가 발생한다. 부부가 자녀 양육을 적절하게 분담하고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한 정서적 지지자의 역할을 하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해 보호요인이 되지만(금지헌, 김동심, 2014; 김근혜, 김혜순, 2013; 김영철, 양진희, 2016, 최항준, 조수경, 김미정, 2015), 양육에 대한 부담이 어머니에게 집중되면 어머니는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서로 다른 가치관과 태도, 사고방식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부간의 갈등은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은정, 박성덕, 김경철, 2014; 서석원, 이대균, 2013). 김은정 등(2014)은 종단 연구를 통해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종단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양육스트레스와 관련 있는 환경 요인으로 사회관계망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 양육과 관련된 물리적 환경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사회적 지지란 사회관계망의 구성원들로부터 물리적 또는 정신적인 지지를 받는 것을 뜻한다(민미희, 이순형, 이옥경, 2005). 동거 중인 가족을 제외한 개인이나 단체, 기관 등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진희, 2016). 또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좌절감, 우울과 같은 부정적 요소를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 밝혀진 바 있으며(Cohen & Wills, 1985), 양육스트레스의 부정적인 결과를 감소시키거나 완충해주는 역할을 함이 보고되었다(이훈, 장수미, 2016; Lutz et al., 2012). 이러한 인적 환경 요인뿐만 아니라 물리적 환경 요인의 영향력에 관심을 가지는 연구가 보고되기도 하였다. 조윤주(2018)는 놀이터,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의 공공복지시설의 거리상 접근이 편할수록, 그리고 이를 이용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음을 확인하였다. 가까운 지역사회에 위치한 이러한 편의 시설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육아 과정에서 느끼는 부담감이나 피곤함을 해소시켜줌으로써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에 기여한다.

      이상의 선행연구는 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를 파악하고 관련 요인들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부모들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제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의 데이터는 설문조사 기법을 사용하여 제한된 문항을 통해 수집되었으며,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전체적인 현상이 아닌 연구자가 살펴보고자 하는 정해진 변인들 간의 관계만을 파악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에 새로운 연구 방법인 의미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설문조사로는 미처 파악하기 어려운 일반인들의 전반적인 인식 및 관련 요인을 파악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권소영, 박지수와 이재림(2018)은 의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양육스트레스 관련 국내 학술지 연구를 분석하여, 양육스트레스 관련 연구에서 자주 출현하는 핵심 단어를 파악하고 이들이 어떠한 하위집단으로 분류되는지 살펴본 바 있다. 그 결과 양육스트레스 관련 연구는 주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며 우울, 효능감,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의 심리정서 측면에 관한 연구와 행동, 적응과 같은 개인의 인지 및 행동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부부와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장애아 가족 및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교육 및 치료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학술 논문이 아닌 일반인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소셜 미디어의 문건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양육스트레스가 이야기되는 양상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 선행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양육스트레스의 주요 주제와 소셜미디어에서 이야기되는 양육스트레스의 주요 주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셜미디어 분석을 통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포함한 사회 전체적으로 양육스트레스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살펴본다면 양육스트레스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이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양육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분석대상과 자료수집
        분석 자료는 육아정책연구소(2019)의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를 통해 수집된 육아 관련 소셜 빅데이터 중 ‘양육스트레스’ 또는 ‘육아스트레스’가 포함되거나, ‘육아’와 ‘스트레스’ 또는 ‘양육’과 ‘스트레스’가 함께 등장한 웹문서 33,467건이었다.

        우선,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개년 동안 카페, 블로그, 게시판, 트위터, 뉴스에 게시된 육아 관련 웹문서를 SK텔레콤 스마트인사이트에 의뢰하여 크롤링하였다. 웹크롤링(web crawling)은 웹사이트에서 특정 정보를 추출해 내는 자동화 프로그램의 작업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육아’, ‘양육’, ‘아이돌봄’, ‘아이키우기’ 등의 육아 관련어 70개가 포함된 웹문서를 크롤링하였다. 수집사이트는 네이버 카페와 다음 카페 등 온라인 카페 2개,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블로그, 티스토리 등 블로그 4개, 네이버 지식인, 다음 TIP, 네이트판 등 온라인 게시판 10개, 트위터 1개, 경향신문, 국민일보 등 온라인 뉴스 사이트 258개이다. 이 중 트위터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의 다른 SNS와는 달리 공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제공하여 각 사용자들의 서비스 사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기에 용이한 특성을 가진다. 수집된 웹문서에는 문서의 원글과 댓글이 모두 포함되며, 트위터는 채널 특성상 원글과 댓글의 형태가 아닌, 전파형, 정보링크형, 독백형, 댓글형, 대화형으로 구분되어 수집되었다. 문서 수집에서 광고 및 불용어(不用語)들은 제외하였다. 불용어는 육아 관련어와 형태가 유사하나, 이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단어들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동물 돌보기, 식물 기르기, 게임 캐릭터 키우기 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을 초등학교 취학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육아에 한정하기 위해 초등학생, 초등, 초딩 등의 단어를 불용어 처리하였다. 이어 본 연구의 주제어인 ‘양육스트레스’, ‘육아스트레스’, ‘스트레스’가 포함된 문서 37,821건을 추출하였다. 수집사이트별 문서 수는 카페가 14,500건, 블로그가 6,139건, 게시판이 1,894건, 트위터가 10,934건, 뉴스가 4,354건이었다. 이 중 뉴스에 게시된 글은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뉴스는 사실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기사가 게시되는 채널이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이 작성한 글을 게시하는 카페, 블로그, 게시판, 트위터 등의 소셜미디어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종분석에서는 33,467건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웹크롤링하여 추출된 비정형 상태의 텍스트 웹문서는 분석이 가능한 정형상태로 변환하는 1차 전처리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는 개별 웹문서에 아이디를 부여하고, 웹문서별로 육아 관련 단어들이 등장하는 빈도를 수치화하는 작업이 핵심이었다. 여기서 육아 관련 단어란, 자료 수집 이전에 구축한 육아 관련 주제어사전에 포함된 2,761개 단어를 의미한다.1)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집한 정형 빅데이터는 유사어 통합의 2차 전처리작업을 거쳤다. 유사어 통합은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들을 대표성을 갖는 하나의 단어로 통합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양육스트레스’, ‘육아스트레스’, ‘스트레스’2)는 ‘양육스트레스’로, ‘아이’, ‘아이들’, ‘애들’은 ‘아이’로 ‘남편’, ‘신랑’은 ‘남편’으로, ‘여자’, ‘여성’은 ‘여자’로, ‘어린이집’, ‘얼집’은 ‘어린이집’으로 통합하였다.

      

      
        2. 자료분석
        양육스트레스 관련 소셜 빅데이터에 대해 TF 및	TF-IDF 분석, 중심성 분석, CONCOR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발췌한 문서를 기반으로 단어-문서 행렬(term-document matrix)을 생성하여 TF(term frequency, 단어 빈도) 값과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단어 빈도-역문서 빈도) 값을 도출하였다. TF는 특정 단어가 문서 내에 얼마나 빈번하게 등장하는지 나타내는 값으로, 보통 이 값이 클수록 문서에서 중요한 단어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문서에서 공통적으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은 그 단어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사용됨을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단어 빈도뿐만 아니라 단어가 등장한 문서의 빈도를 함께 고려하여 가중치 분석을 한 TF-IDF 값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TF-IDF는 텍스트마이닝에서 추출된 단어의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값으로(유은순, 최건희, 김승훈, 2015), 단어 빈도인 TF와 역문서 빈도인 IDF의 곱으로 산출된다. 이 때, IDF는 특정 단어가 등장한 문서의 빈도의 역수 값을 의미한다. TF-IDF 값이 클수록 그 단어가 해당 문서의 주제나 의미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서들에서 자주 언급되는 단어들을 추출하고 분석하는 데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 관련 웹문서에 등장하는 단어의 TF-IDF 값을 기준으로 상위 50개 단어를 핵심 단어로 추출하여 이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러한 상위 50개 핵심 단어들에 대해서 동시출현 행렬 매트릭스(co-occurrence matrix)를 구성한 뒤, 이 핵심 단어들 간의 전체적인 관계를 수치로 파악하기 위해 중심성(centrality) 분석을 실시하였다. 중심성은 사회 연결망에서 주요 단어의 상대적 중요성을 나타내는 척도를 의미하는데(Freeman, 1978), 본 연구에서는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과 위세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을 지표로 파악하였다. 연결중심성은 특정 노드가 다른 노드들과 얼마나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며,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지표로 유용하게 활용된다(곽기영, 2014). 연결중심성이 높은 노드는 네트워크 내에서 다른 노드들과 많은 연결 관계를 갖기 때문에 중요한 노드로 여겨진다. 위세중심성은 노드와 연결된 다른 노드들의 영향력을 함께 파악하는 지표이다. 위세중심성은 특정 노드가 다른 노드들과 얼마나 관계를 맺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연결된 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연결 중심성의 개념을 확장한다(Bonacich, 2007).

        마지막으로 양육스트레스 관련 상위 50개 핵심 단어들이 네트워크 내에서 어떠한 하위 집단으로 분류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CONCOR(CONvergence of iteration CORelations) 분석을 실시하였다. CONCOR 분석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등위 분석 방법으로, 단어 간 동시출현 매트릭스의 피어슨 상관관계를 토대로 핵심 단어들의 하위 군집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김해원, 전채남, 2014). TF 및 TF-IDF 분석과 동시출현 매트릭스 구성에는 R 3.6.2를 사용하였으며, 중심성 분석, CONCOR 분석에는 UCINET 6.0과 이에 연동된 NetDraw를 활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양육스트레스 관련 문서 내 주제어 빈도 분석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양육스트레스 관련 문서에 등장한 단어를 TF와 TF-IDF 순으로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본 연구의 주제어인 ‘양육스트레스’는 지나치게 자주 등장하여 다른 핵심 단어의 중요성을 희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분석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나,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로 TF값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양육스트레스’는 49,685회 등장하였다.

        
          표 1. 
				
          

          
            양육스트레스 관련 문서에 등장한 단어의 TF 및 TF-IDF 순위(상위 50개)
          
          

        

        
          
            
              	TF
              	TF-IDF
            

            
              	순위
              	단어
              	TF
              	순위
              	단어
              	TF
              	순위
              	단어
              	TF-IDF
              	순위
              	단어
              	TF-IDF
            

          
          
            	1
            	아이
            	67,461
            	26
            	치료
            	4,898
            	1
            	아이
            	1973.34
            	26
            	모유수유
            	335.34
          

          
            	2
            	엄마
            	25,060
            	27
            	부부
            	4,328
            	2
            	아기
            	1149.88
            	27
            	결혼
            	329.50
          

          
            	3
            	남편
            	22,903
            	28
            	모유수유
            	4,275
            	3
            	남편
            	1062.71
            	28
            	직장
            	328.85
          

          
            	4
            	건강
            	20,346
            	29
            	직장
            	4,036
            	4
            	엄마
            	906.57
            	29
            	임신
            	327.64
          

          
            	5
            	아기
            	17,742
            	30
            	체중
            	3,793
            	5
            	집안일
            	827.06
            	30
            	상담
            	317.59
          

          
            	6
            	부모
            	14,302
            	31
            	첫째
            	3,647
            	6
            	시댁
            	692.84
            	31
            	첫째
            	302.42
          

          
            	7
            	아내
            	12,770
            	32
            	나이
            	3,628
            	7
            	독박육아
            	652.14
            	32
            	산후우울증
            	282.13
          

          
            	8
            	가족
            	12,333
            	33
            	경험
            	3,454
            	8
            	건강
            	609.36
            	33
            	주말
            	274.70
          

          
            	9
            	여자
            	11,055
            	34
            	상담
            	3,421
            	9
            	아내
            	562.04
            	34
            	병원
            	245.43
          

          
            	10
            	아빠
            	8,115
            	35
            	산후우울증
            	3,213
            	10
            	여자
            	522.59
            	35
            	동생
            	241.96
          

          
            	11
            	남자
            	7,726
            	36
            	독박육아
            	3,158
            	11
            	부모
            	493.94
            	36
            	부부
            	227.15
          

          
            	12
            	시간
            	7,629
            	37
            	사회
            	3,048
            	12
            	어린이집
            	463.49
            	37
            	체중
            	214.61
          

          
            	13
            	혼자
            	7,476
            	38
            	시기
            	2,974
            	13
            	이혼
            	457.38
            	38
            	나이
            	214.54
          

          
            	14
            	출산
            	7,418
            	39
            	통증
            	2,896
            	14
            	아들
            	447.87
            	39
            	경험
            	212.60
          

          
            	15
            	결혼
            	6,076
            	40
            	동생
            	2,860
            	15
            	둘째
            	440.56
            	40
            	유치원
            	201.86
          

          
            	16
            	학습
            	6,039
            	41
            	병원
            	2,832
            	16
            	혼자
            	434.87
            	41
            	육아휴직
            	191.94
          

          
            	17
            	집안일
            	5,952
            	42
            	발달
            	2,772
            	17
            	한국
            	424.61
            	42
            	친정
            	186.77
          

          
            	18
            	자녀
            	5,778
            	43
            	역할
            	2,704
            	18
            	시간
            	409.43
            	43
            	참여
            	178.31
          

          
            	19
            	어린이집
            	5,505
            	44
            	핸드폰
            	2,526
            	19
            	아빠
            	402.80
            	44
            	월급
            	174.31
          

          
            	20
            	아들
            	5,422
            	45
            	주말
            	2,499
            	20
            	가족
            	401.12
            	45
            	이유식
            	173.14
          

          
            	21
            	임신
            	5,421
            	46
            	부모님
            	2,423
            	21
            	자녀
            	383.99
            	46
            	발달
            	171.52
          

          
            	22
            	한국
            	5,313
            	47
            	놀이
            	2,374
            	22
            	출산
            	368.45
            	47
            	사회
            	171.22
          

          
            	23
            	둘째
            	5,107
            	48
            	참여
            	2,116
            	23
            	남자
            	365.35
            	48
            	시어머니
            	169.43
          

          
            	24
            	시댁
            	5,095
            	49
            	친정
            	2,109
            	24
            	치료
            	359.54
            	49
            	통증
            	146.85
          

          
            	25
            	이혼
            	4,975
            	50
            	시어머니
            	2,051
            	25
            	학습
            	341.63
            	50
            	워킹맘
            	141.01
          

        

        

        양육스트레스 관련 문서에서 TF값과 TF-IDF값이 높은 단어는 ‘아이’(TF: 1위, TF-IDF: 1위), ‘아기’(TF: 5위, TF-IDF: 2위), ‘자녀’(TF: 18위, TF-IDF: 21위)와 같이 육아의 대상인 아동을 의미하는 단어였다. 또한 육아 관련 주요 인물인 ‘엄마’(TF: 2위, TF-IDF: 4위), ‘남편’(TF: 3위, TF-IDF: 3위)의 TF와 TF-IDF 값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양육자로서의 호칭인 ‘아빠’(TF: 10위, TF-IDF: 19위)에 비해 배우자의 입장에서 호칭하는 ‘남편’의 TF 및 TF-IDF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소셜 미디어에 양육스트레스 관련 글을 게시하는 인물은 대체로 어머니임을 알 수 있다.

        육아 관련 인물 외에 가사노동을 의미하는 집안일(TF: 17위, TF-IDF: 5위)이 높은 빈도를 보여 양육스트레스 관련 핵심 단어로 나타났다. 또한 구체적인 육아행동으로 ‘모유수유’(TF: 28위, TF-IDF: 26위)가 주요 단어로 나타났으며, 육아 관련 기관인 ‘어린이집’(TF: 19위, TF-IDF: 12위)과 ‘병원’(TF: 41위, TF-IDF: 34위)이, 조부모 육아와 관련된 단어인 ‘시댁’(TF: 24위, TF-IDF: 6위), ‘친정’(TF: 49위, TF-IDF: 42위), ‘시어머니’(TF: 50회, TF-IDF: 48위)가 주요 단어로 나타났다. 이 중 시댁의 경우, TF에 비해 TF-IDF 값이 더 높게 나타나, 단어의 출현 빈도에 비해 상대적 중요도가 더 높은 단어였다. 혼자서 육아를 도맡아 하는 것을 의미하는 ‘독박육아’(TF: 36위, TF-IDF: 6위) 또한 TF-IDF 값이 TF 값에 비해 높게 나타난 단어였으며,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사용되었을 것이라 추측되는 ‘혼자’(TF: 13위, TF-IDF: 16위)도 주요 단어로 나타났다.

        또한 TF 값으로는 상위 50위 안에 포함되지 않는 주제어인 ‘유치원’(TF-IDF: 40위), ‘육아휴직’(TF-IDF: 41위), ‘월급’(TF-IDF: 44위), ‘이유식’(TF-IDF: 45위), ‘워킹맘’(TF-IDF: 50위) 등의 단어가 TF-IDF 값을 기준으로는 상위 50위 단어로 추출되었다.

        TF-IDF 값을 기준으로 추출된 ‘양육스트레스’ 관련 핵심 단어 50개를 워드클라우드로 시각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양육스트레스 관련 핵심 단어 워드클라우드
          
          

          

        

      

      
        2. 핵심 단어의 중심성 및 전체네트워크 시각화
        양육스트레스 문서에 나타난 육아 관련 단어 중 TF-IDF 값이 상위 50위에 해당하는 핵심 단어에 대해 연결중심성과 위세중심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은 ‘아이’, ‘시간’, ‘엄마’, ‘남편’, ‘가족’ 순으로 높게 나타나 이와 같은 단어들이 네트워크 내에서 다른 단어들과 높은 연결 관계를 가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시간’(연결중심성: 2위, TF-IDF: 16위), ‘가족’(연결중심성: 5위, TF-IDF: 20위), ‘학습’(연결중심성: 11위, TF-IDF: 25위), ‘결혼’(연결중심성: 12위, TF-IDF: 27위)과 같은 단어들은 TF-IDF 값에 비해 연결중심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핵심 단어로, 해당 단어의 상대적 출현 빈도에 비해 네트워크 내에서 가지는 상대적 중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2. 
				
          

          
            양육스트레스 관련 핵심 단어의 연결중심성과 위세중심성
          
          

        

        
          
            
              	순위
              	연결중심성
              	위세중심성
              	순위
              	연결중심성
              	위세중심성
            

          
          
            	1
            	아이(0.263)
            	아이(0.429)
            	26
            	아내(0.069)
            	아내(0.086)
          

          
            	2
            	시간(0.225)
            	시간(0.316)
            	27
            	체중(0.069)
            	둘째(0.085)
          

          
            	3
            	엄마(0.190)
            	엄마(0.285)
            	28
            	둘째(0.067)
            	시댁(0.082)
          

          
            	4
            	남편(0.188)
            	남편(0.267)
            	29
            	통증(0.063)
            	체중(0.082)
          

          
            	5
            	가족(0.163)
            	혼자(0.213)
            	30
            	시댁(0.062)
            	어린이집(0.080)
          

          
            	6
            	혼자(0.162)
            	가족(0.211)
            	31
            	어린이집(0.061)
            	통증(0.075)
          

          
            	7
            	여자(0.148)
            	부모(0.199)
            	32
            	이혼(0.055)
            	상담(0.067)
          

          
            	8
            	부모(0.147)
            	여자(0.187)
            	33
            	상담(0.052)
            	이혼(0.066)
          

          
            	9
            	아기(0.130)
            	아기(0.184)
            	34
            	치료(0.050)
            	치료(0.062)
          

          
            	10
            	출산(0.127)
            	경험(0.159)
            	35
            	병원(0.048)
            	병원(0.059)
          

          
            	11
            	학습(0.124)
            	출산(0.158)
            	36
            	독박육아(0.047)
            	독박육아(0.058)
          

          
            	12
            	결혼(0.123)
            	학습(0.157)
            	37
            	첫째(0.047)
            	첫째(0.058)
          

          
            	13
            	경험(0.122)
            	건강(0.154)
            	38
            	주말(0.045)
            	참여(0.057)
          

          
            	14
            	건강(0.121)
            	결혼(0.152)
            	39
            	참여(0.045)
            	모유수유(0.056)
          

          
            	15
            	남자(0.119)
            	남자(0.146)
            	40
            	모유수유(0.044)
            	주말(0.056)
          

          
            	16
            	임신(0.116)
            	자녀(0.145)
            	41
            	발달(0.041)
            	발달(0.054)
          

          
            	17
            	자녀(0.111)
            	임신(0.143)
            	42
            	친정(0.039)
            	친정(0.047)
          

          
            	18
            	나이(0.105)
            	집안일(0.131)
            	43
            	동생(0.030)
            	동생(0.038)
          

          
            	19
            	집안일(0.094)
            	나이(0.130)
            	44
            	산후우울증(0.029)
            	산후우울증(0.035)
          

          
            	20
            	아빠(0.090)
            	아빠(0.119)
            	45
            	시어머니(0.028)
            	시어머니(0.033)
          

          
            	21
            	한국(0.084)
            	한국(0.103)
            	46
            	유치원(0.025)
            	유치원(0.031)
          

          
            	22
            	사회(0.083)
            	사회(0.102)
            	47
            	월급(0.021)
            	월급(0.024)
          

          
            	23
            	직장(0.079)
            	직장(0.101)
            	48
            	육아휴직(0.018)
            	육아휴직(0.021)
          

          
            	24
            	아들(0.073)
            	아들(0.091)
            	49
            	워킹맘(0.016)
            	워킹맘(0.021)
          

          
            	25
            	부부(0.072)
            	부부(0.090)
            	50
            	이유식(0.015)
            	이유식(0.019)
          

        

        

        다음으로 위세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은 ‘아이’, ‘시간’, ‘엄마’, ‘남편’, ‘혼자’ 순으로 높게 나타나 이와 같은 단어들이 네트워크 내에서 중심성이 높은 주요 단어와의 연결 관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시간’(위세중심성: 2위, TF-IDF: 16위), ‘혼자’(위세중심성: 5위, TF-IDF: 16위), ‘경험’(위세중심성: 10위, TF-IDF: 39위)과 같은 단어는 TF-IDF 값에 비해 위세중심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핵심 단어로, 해당 단어가 상대적 출현 빈도에 비해 네트워크 내에서 가지는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 관련 문서의 핵심 단어에 대한 전체 네트워크를 시각화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이 때, 각 노드의 크기는 연결중심성 값을 나타낸 것으로, 노드의 크기가 클수록 연결중심성 값이 큰 것을 의미한다. 또한 노드를 연결하는 선의 굵기는 연결된 두 노드간의 동시출현빈도를 반영한 것이다. 즉 연결선이 굵을수록 두 단어가 한 문건에 동시에 출현한 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그림 2. 
				
          

          
            핵심 단어의 전체 네트워크 시각화
          
          

          

        

      

      
        3. 핵심 단어의 하위 집단
        양육스트레스 관련 핵심 단어들이 어떠한 하위 군집으로 분류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CONCOR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3>, <그림 4>와 같다. 우선 <그림 3>의 덴드로그램(dendrogram)은 군집화 과정을 나무 형태의 도표로 표현한 것이다. 8개의 소규모 군집이 형성되었으며 이는 다시 4개의 큰 군집으로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CONCOR 분석결과를 시각화한 내용은 <그림 4>와 같으며, 각 하위 군집별 핵심 단어와 이를 토대로 연구자가 명명한 군집명은 <표 3>과 같다.

        
          
          

          그림 3. 
				
          

          
            양육스트레스 관련 핵심 단어의 군집화3)
          
          

          

        

        
          
          

          그림 4. 
				
          

          
            양육스트레스 관련 핵심단어의 CONCOR 분석 결과 시각화
          
          

          

        

        
          표 3. 
				
          

          
            CONCOR 분석에 기초한 양육스트레스 관련 요인 유형
          
          

        

        
          
            
              	군집명
              	핵심
              	단어
            

          
          
            	군집 1
            	양육인물 및 양육행동
            	아이, 아기, 첫째, 둘째, 동생, 엄마, 아빠, 워킹맘, 모유수유, 이유식, 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월급
          

          
            	군집 2
            	가족생활 및 직장생활
            	남편, 시댁, 시어머니, 친정, 아들, 독박육아, 집안일, 이혼, 주말, 직장, 육아휴직
          

          
            	군집 3
            	부모됨과 양육 관련 이슈
            	결혼, 임신, 출산, 체중, 통증, 나이, 건강, 여자, 남자, 한국, 사회, 학습, 가족, 부모, 자녀, 경험
          

          
            	군집 4
            	상담 및 치료
            	상담, 치료, 산후우울증, 혼자, 아내, 참여, 부부, 발달, 시간
          

        

        

        군집 1은 ‘양육인물 및 양육행동’으로 명명하였다. 이 집단에는 양육의 주체와 대상이 되는 ‘아이’, ‘아기’, ‘엄마’, ‘아빠’, ‘첫째’, ‘둘째’, ‘동생’ 등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며, ‘모유수유’, ‘이유식’과 같은 구체적인 양육행동에 관한 단어들이 속하기 때문이다. 또한 양육 관련 인물들이 이용하는 주요 기관인 ‘병원’,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다.

        군집 2는 ‘가족생활 및 직장생활’로 명명하였다. 이 집단에는 ‘남편’, ‘시댁’, ‘시어머니’, ‘친정’ 등 가족 및 친족과 ‘독박육아’, ‘집안일’과 같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육아 관련 일에 관한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직장’, ‘육아휴직’과 같은 단어가 속한다. 이처럼 가족과 직장이 하나의 군집으로 포함된 데에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직장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조부모 등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 또는 직장 생활과 집안일 등의 가정 내 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운 상황 등이 소셜미디어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군집 3은 ‘부모됨과 양육 관련 이슈’로 명명하였다. 이 군집에는 ‘결혼’, ‘임신’, ‘출산’과 같은 단어들이 속했으며, 육아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여러 이슈가 함께 포함되었다. 예를 들어 신체적 이슈인 ‘체중’, ‘나이’, ‘통증’, ‘건강’ 등의 단어, 젠더 이슈인 ‘여자’, ‘남자’ 등의 단어, 사회적 맥락의 이슈인 ‘사회’, ‘한국’과 같은 단어가 포함되었다. 즉 한국사회에서 부모됨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결혼, 임신, 출산, 양육의 경험과 신체적, 젠더적, 사회적 이슈가 양육스트레스의 맥락에서 이야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군집 4는 ‘상담 및 치료’로 명명하였다. 이 군집에는 ‘상담’, ‘치료’, ‘산후우울증’, ‘혼자’, ‘아내’, ‘부부’, ‘발달’ 등의 단어가 하나의 군집으로 형성되었다. 양육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산후우울증’, ‘아내’로서의 어려움, 육아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 ‘부부’의 갈등과 같은 요인들이 상담 및 치료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집 4에는 ‘발달’이라는 단어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자녀의 발달 문제로 상담 및 치료를 받는 맥락에서 ‘발달’ 단어가 이 군집에 속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Ⅴ.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양육스트레스 관련 문서의 핵심 단어를 도출하고 이를 활용한 의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주요 주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동안 소셜미디어(카페, 블로그, 게시판, 트위터)에 게시된 양육스트레스 관련 문서 33,467건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종합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스트레스 관련 문서 내에서 TF-IDF 값이 높은 50개의 핵심 단어를 도출한 결과, ‘아이’, ‘아기’, ‘남편’, ‘엄마’, ‘집안일’ 순으로 TF-IDF 값이 높게 나타나 이와 같은 단어들이 우리 사회에서 양육스트레스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입장에서 배우자를 부르는 호칭인 ‘남편’이 양육자로서의 호칭인 ‘아빠’에 비해 훨씬 더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점과 ‘엄마’가 그 뒤를 이어 많이 등장하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소셜미디어상의 문서는 작성한 사람의 연령이나 성별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정보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였으나 ‘남편’과 ‘엄마’가 주요하게 언급되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양육스트레스 관련 문서의 상당수가 아버지 보다는 어머니 입장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보인다. 여러 선행연구(이은숙, 박형신, 2017; 최정혜, 2016; 현정환, 2018)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핵심기제인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왔다. 특히 오늘날의 아버지는 과거 가족 부양자로서의 도구적 역할을 넘어서 양육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됨에 따라 이로 인한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나타난 사회적 담론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아버지의 역할이 강조됨에도 여전히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 자녀 양육에 더 큰 부담과 책임이 부과되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 해석해 볼 수 있다. 김기현과 조복희(2000)에 따르면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비해 유의하게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더 최근 연구인 하문선(2018)의 연구결과에서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비해 높게 보고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비단 양육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상의 양육을 주제로 한 대부분의 게시글이 어머니에 의해 작성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육아 관련 국내 온라인 카페인 ‘맘스홀릭’을 비롯하여 지역의 여러 맘카페 중에는 여성만 가입할 수 있는 성별 제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다수 존재할 뿐만 아니라 육아의 일상을 기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블로그인‘맘스다이어리’도 어머니를 사용자로 한다. 자녀 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이 강조되는 만큼,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보다 자유롭게 양육에 대한 고민, 경험 등을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TF-IDF 값이 높게 나타난 단어가 ‘집안일’이라는 점을 통해 직접적인 육아 행동뿐만 아니라 육아와 관련하여 집안을 청소하고 옷을 세탁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정리하는 등의 가사노동이 양육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가사노동은 매일 반복적이고 일상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일이며 상당한 육체적 노동이 동반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눈에 잘 띄지 않으며 보상이 적다고 느껴지는 일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윤지원, 황라일, 조헌하, 2009). 이와 같은 결과는 기혼 여성이 겪는 생활 스트레스 중 가장 많은 부분이 가사노동 스트레스임을 밝힌 김미례(2007)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그 외의 양육스트레스 관련 핵심 단어에는 구체적인 육아행동인 ‘모유수유’, ‘학습’, ‘이유식’ 등이 나타났으며, 육아 관련 주요 기관인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조부모 육아와 관련된 단어인 ‘시댁’, ‘친정’, ‘시어머니’, 혼자서 육아를 도맡아 하는 것을 의미하는 ‘독박육아’, 일 가정 양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단어인 ‘직장’, ‘육아휴직’. ‘워킹맘’, 거시적 차원의 단어로 ‘한국’, ‘사회’, 젠더적 차원의 단어로 ‘여자’, ‘남자’ 등이 포함되었다. 양육스트레스 관련 있는 요인을 살펴본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어머니의 개인 특성, 아동 특성, 가족 특성, 환경 특성을 다루어왔는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소셜미디어의 양육스트레스 관련 문서의 50개 핵심 단어들에서도 이러한 요인이 드러났다. 개인 특성으로는 워킹맘, 건강 등의 단어가, 아동 특성으로는 아이, 자녀, 발달 등의 단어가, 가족 특성으로는 남편, 가족, 부부 등의 단어가, 환경 특성으로는 병원, 어린이집, 사회 등의 단어가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졌던 양육자 개인 특성인 자기효능감(박인혜 등, 2007; 신나리, 안재진, 2014)이나 자녀 특성인 기질(민동옥, 박혜원, 2012; 한준아 등, 2014; Coplan et al., 2003)과 같은 요인은 핵심 단어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단어는 학술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의견이 공유되는 소셜미디어에서는 빈번하게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혼자 육아를 전담하는 것을 의미하는 신조어인 독박육아나 구체적인 육아행동인 모유수유와 같은 단어는 소셜미디어 상에서 일반인들에게 중요하게 이야기 된 주제였다.

      우선 독박육아는 다른 이의 도움 없이 혼자 육아를 책임져야하는 상황에서 겪는 어려움이 반영된 용어이다. 독박육아는 학술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선행연구에서 자주 사용된 표현은 아니지만, 독박육아에 대한 문제의식은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사회적 지지와 양육스트레스간의 밀접한 관계를 보고한 선행연구(양진희, 2016; 이훈, 장수미, 2016; Lutz et al., 2012) 및 남편의 심리적 물리적 지지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부적 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금지헌, 김동심, 2014; 김근혜, 김혜순, 2013)등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겪는 독박육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까운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육아 품앗이나 공동육아나눔터 등 공동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 기회와 시간을 증가시키기 위해 아버지 육아휴직제도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같은 일 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현실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남성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 현황을 보고한 고용노동부(2019)에 의하면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은 2009년 1.4%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2018년에는 17.8%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남성 육아휴직 사용 가능자 중 제도를 이용한 실 사용자는 1.2%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들 중 절반 이상이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고 있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남성 육아휴직자는 여전히 매우 낮은 편이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역시 남성 이용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2018년 이용자 수는 550명으로 절대적인 이용자 수가 낮을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제도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의 이용자 비율은 대기업에 근무하는 이용자에 비해 낮았다. 2020년부터는 부모가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 돌봄 휴가제도가 신설되는 등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일반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기 위해서는 일 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혜택이라기보다 자녀 양육을 위한 의무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사업장에서도 제도사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영아기 자녀 양육에 있어 주요한 양육행동인 모유수유가 핵심 단어에 포함되었다는 점을 통해 양육스트레스와 모유수유가 밀접한 관련을 가짐을 유추해볼 수 있다. 모유수유와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는 간호학, 식품영양학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깊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주제이나, 일반인들의 자발적인 담론이 형성되는 소셜미디어상에서는 모유수유가 양육스트레스와 함께 이야기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육아블로그나 맘카페 등의 소셜미디어에서 모유수유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의 게시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음을 근거해 보았을 때, 모유수유가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주요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산전뿐만 아니라 산후의 적절한 모유수유 교육을 통해 어머니의 모유수유 적응을 도울 필요가 있다.

      둘째, 중심성 분석을 통해 핵심 단어들의 네트워크 내 역할과 지위를 살펴본 결과, ‘아이’, ‘시간’, ‘엄마’, ‘남편’ 순으로 연결중심성과 위계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시간’, ‘가족’, ‘혼자’, ‘경험’과 같은 단어는 TF-IDF 값에 비해 연결중심성과 위세중심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핵심 단어였다. 특히 ‘시간’은 ‘아이’에 이어 두 번째로 연결중심성과 위세중심성이 높게 나타나, 양육스트레스 관련 핵심 단어 네트워크 내에서 다른 단어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중심성이 높은 다른 단어들과 높은 연결강도를 가짐으로써 전체 네트워크에서 영향력이 큰 노드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양한 양육스트레스 관련 핵심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시간’과의 강한 연결성을 가지며, ‘시간’이 다른 핵심 단어들로 확산되는 영향력이 또한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소셜미디어상에서 양육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시간’은 주로 혼자만의 시간이나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에 관한 맥락, 집안일 등 육아 관련 행동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거나 자녀의 발달을 시간을 두고 기다린다는 맥락 등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주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내용은 육아를 하며 경험하는 시간 부족의 맥락이다. 부모의 시간 사용에 관해 살펴본 국내 선행연구(박은정, 이성림, 2013; 차성란, 2006; 홍소영, 김경미, 2014)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대다수의 부모들이 시간 부족을 경험하고 있으며, 여가나 휴식보다는 육아, 일, 가정관리에 많은 시간을 편중하여 사용함을 보고하였다. 시간 관리가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보았을 때(Garling T., Gamble, A., Fors, F., & Hjerm, M, 2016),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시간 부족은 곧 양육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핵심 단어들이 어떠한 하위 군집으로 분류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CONCOR 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육스트레스 관련 핵심 단어는 크게 4개의 하위 군집으로 분류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소셜미디어 상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양육스트레스의 요인이 다양하게 존재하며 유형화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각각의 군집에 포함되는 단어를 근거로 연구자가 ‘양육인물 및 양육행동’(군집 1), ‘가족생활 및 직장생활’(군집 2), ‘부모됨과 양육 관련 이슈’(군집 3), ‘상담 및 치료’(군집 4)로 군집명을 명명하였다. 이러한 군집 분류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소셜미디어상에서 양육스트레스의 주요 논의 주제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두 번째 군집에서와 같이 가족생활과 직장생활이 하나의 군집으로 묶인 것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직장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조부모 등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소셜 미디어에서 빈번하게 논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맞벌이 가정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있어 조부모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자원으로, 영유아에게 보다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켜줄 수 있는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조부모와 부모의 양육 스타일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조계표, 2014)이 양육스트레스의 또 다른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이 며느리로서 느끼는 역할갈등이 양육스트레스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독박육아’, ‘집안일’과 같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육아 관련 일에 관한 단어도 이 군집에 포함되는데, 이는 남편인 배우자의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해 독박육아를 해야 하는 현실과 직장과 집안일 등의 가정 내 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운 상황 등이 논의되는 것이라 보여진다. 이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직장 내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실질적인 일 가정 양립의 지원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양육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젠더적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군집에서와 같이 결혼, 임신, 출산, 양육의 경험과 신체적, 젠더적, 사회적 이슈가 같은 군집으로 묶인 것은 소셜미디어 상에서 이런 주제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 군집의 핵심 단어들은 전체 핵심 단어 네트워크상에서 ‘여자’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 결혼, 임신, 출산을 하며 경험하는 변화의 맥락에서 ‘체중’이 증가하고 ‘나이’가 들고 신체의 ‘통증’을 느끼는 등의 어려움이 양육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소셜 미디어 문서의 대다수가 여성이 작성한 글로 양육스트레스는 여성 또는 어머니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연결중심성과 위세중심성 모두 ‘아이’와 ‘시간’ 다음으로 ‘엄마’가 3위를 차지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일반인들에게 있어 양육스트레스는 결혼과 출산, 양육 등 여성이 경험하는 일련의 생애사건이 연결된 이슈이며, 이 과정에서 여성 개인이 경험하는 몸의 변화나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어머니가 되는 경험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소셜미디어 문서에서 드러난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일반인들의 삶과 밀착된 양육스트레스 연구를 위해서는 생애과정 관점에서 가족형성과 부모됨이라는 일련의 과정에 주목하면서 젠더, 신체, 사회 등의 요인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군집인‘상담 및 치료’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을 통해 출산 후 경험하는 ‘산후우울증’, 육아를 ‘혼자’ 해내야 한다는 외로움이나 부담감, ‘아내’로서의 역할에 대한 어려움, ‘부부’간의 갈등이 상담과 치료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발달’이라는 단어가 이 군집에 포함되어 있는 점을 통해 자녀의 발달 문제로 상담 및 치료를 고민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논의가 소셜미디어 상에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의미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양육스트레스 관련 국내 학술지 연구를 분석한 권소영 등(2018)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양육스트레스 연구의 한 유형으로 ‘교육 및 치료 관련 연구’ 집단이 도출되었다. 이 집단에는 ‘미술’, ‘집단’, ‘프로그램’ 과 같이 치료의 방법과 관련된 단어가 주요하게 도출된 데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구체적인 요인들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반인들의 자발적인 의견이 반영된 소셜미디어 상에서 양육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과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 상담 및 치료에 대해 상당 수 이야기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다.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상담 및 치료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은 만큼, 지역사회에서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양육스트레스 상담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외출이 자유롭지 않은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나 시간이 부족한 취업모를 위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여 공간과 시간의 제한에서 벗어나 전문상담가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발달지연을 보이거나 장애를 가진 아동을 위한 조기치료와 교육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나아가 이와 같이 특수한 개입이 필요한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교육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양육스트레스 관련 문서 내에서 주요하게 등장하는 핵심 단어들을 확인하였으나, 해당 단어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감정으로 사용되었는지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로 양육스트레스 관련 핵심 단어들을 감성어와 연계하여 감성분석을 실시하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감성분석은 문서에 나타난 감정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해당 문서가 내포하고 있는 감정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분석해낼 수 있다. 이러한 감성분석 기법을 적용한 후속연구를 통해 보다 깊이 있게 문서의 정보를 파악하여 핵심 단어가 사용된 맥락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 수집한 소셜미디어 문건은 원글뿐만 아니라 댓글과 공유글도 포함되는데, 이러한 문서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분석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문유경 등(2018)은 미투(#Me too) 담론의 파급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소셜미디어의 원글, 댓글, 공유글을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 문서의 유형에 따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내용이 달랐다. 특히 댓글은 원글에 대한 찬반 의견이 적극적으로 표현된 글로, 서로 다른 의견이 혼재되어 대립적인 양상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는 미투 주제만큼 찬반에 대한 의견이 대립적으로 드러나는 주제는 아니나, 문서의 유형에 따라 주된 논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문서의 유형을 구분하여 분석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미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새로운 분석기법을 사용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기존 선행연구는 연구자가 설정한 고정된 변수만을 분석한데 반해, 이 연구에서는 카페, 블로그, 게시판, 트위터와 같이 육아 관련 담론이 활발하게 형성되고 있는 소셜미디어의 방대한 양의 문서를 분석함으로써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일반인들의 다양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소셜미디어 상에서 논의되는 양육스트레스 관련 요소들을 확인하고 구조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젠더적 이슈가 양육스트레스 관련 주요 주제로 나타났고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예방 및 감소를 위한 개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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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s
      
        1) 주제어사전은 소셜데이터와 같은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에 필요한 분석틀을 의미한다.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구축된 분석틀이 필수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Bronfenbrenner(1979)의 생태체계이론을 토대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의 분류체계를 설정한 후, 육아 관련 연구보고서 및 연구 논문 등을 분석하여 육아와 관련된 주요 단어들을 추출 및 분류하였다. 또한 소셜미디어 검색을 통해 누락된 단어를 추출 및 분류하여 육아 관련 주제어사전을 구축하여 사용하였다.
      

      
        2)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양육스트레스를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 사용되나, 본 연구에서는 ‘육아’ 또는 ‘양육’과 함께 사용된 ‘스트레스’를 추출하였기에 양육스트레스와 스트레스를 유사어로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3) 덴드로그램에 나타난 번호는 <표 1>에 제시된 TF-IDF 순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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